
성탄의 계절에 앞서서 

 

차 탈 일이 줄었으나 그 때마다 듣게 되는 캐롤은 일찌감치 성탄을 기다리게 합니다. 성탄은 

언제나 12 월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교회당을 두르고 있는 츄리 장식을 뒤로하고 2020 년 

회기를 마감하며 먼저 감사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1 년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신 

모든 동역자들께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제 2 의 부모로서 따뜻한 마음으로 자녀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찬양팀, 관현악 및 성가대원들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과 늦은 밤을 마다하지 않으며 전심으로 

예배를 앞장서서 감당하셨습니다. 가장 궂은 일 중에 하나인 차량운행과 주차, 그리고 

제설팀원들께 감사합니다.  

 

전도팀과 남녀선교회 회원들께 감사합니다. 어느때보다 힘든 상황 속에서 영혼사랑과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셨습니다. 새가족 환영부원들께 감사합니다. 맞춤 축복송과 열렬한 환영과 

지속적인 돌봄을 쏟으셨습니다. 성도의 교제도 미룬 채 매주 헌금과 재정을 관리해 주신 

재정위원들께 감사합니다.  

 

예배위원들과 중직자들께 감사합니다. 코비드 위험을 최소화하며 안전한 현장예배를 위해 

민첩하게 대처해 주셨습니다. 시설관리위원들께 감사합니다. 끝도 없는 사역을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해결하셨고 더 큰 사역을 코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여곡절의 성인대학, 온라인 

한국학교를 기꺼이 운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역지도자들께 감사합니다. 교회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합력하여 잘 감당하셨습니다. 

순모임에서도 빛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장로님들과 당회원들께 감사합니다. 매주 마음을 조리며 

앞장서서 캄캄한 내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두 배로 늘어난 새로운 일상을 온 몸으로 껴안으신 

교역자들과 스탭들께 감사합니다.  

 

연속되는 코비드 블루의 도전 앞에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의 골방을 사모하시는 헤브론 

안팎의 성도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기도의 골방을 허락하시며 인생과 교회를 세우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새 일상과 새해를 넘어 새 일을 행하실 크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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